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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의 말씀*

다니엘 12장 4절을 보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는 

지금 영 휴거가 일어나는 

이 성약 때를 말함이 아니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 시대가 이 시대니 

육으로는 정보화 시대요 

영으로는 혼체 시대임을 뜻한다. 

지금은 혼체 시대다. 

육의 일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발달된 정보통신 매체로 육의 것을 이루나 

영의 일은 영의 것으로 이뤄야 하는 때다. 

영육 모두 시간 전쟁이기 때문이다. 

빠르다는 것은 시간의 개념으로 

육의 세계에서는 

누가 더 정보를 빨리 체득하느냐에 따라 

이윤을 얻는다. 

그래서 정보가 돈이다. 

그러나 근본은 영이다. 

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그 근본이 육이 아닌 

혼과 영을 위해서니 

빛보다 빠른 혼과 영의 휴거를 위해 

육과 뇌의 정보화 시대를 열게 했다. 

뇌와 육이 움직여야 

혼과 영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가 도래된 이유는 

혼과 영 때문이다.



시간 전쟁! 

인간의 뇌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접하느냐 

사탄의 비진리를 먼저 접하느냐에 따라 

그의 영의 구원 문제가 엇갈린다. 

그리하여 삼위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보를 받아들이는 뇌를 

육적인 뇌가 아니라 

영적인 뇌로 변화시켜 

사랑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빛보다 빠른 혼과 영을 창조했다. 

그래서 정보 저장 창고인 뇌를 

혼과 영이 다스려야 한다. 

혼이 뇌의 주인이 되어 

모든 정보의 종합체인 

뇌를 잡고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혼은 뇌 활동에 의해 형성된다. 

뇌 활동에 의해 형성된 혼체가 

영적인 혼체냐 육적인 혼체냐를 

뇌가 결정한다. 

육적인 뇌가 육적인 혼체를 낳고 

영적인 뇌가 영적인 혼체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위는 그 형성된 혼체가 

다시 뇌를 이끄는 주인이 되도록 창조하였다. 

혼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인간 뇌와 

육의 결과체이자 휴거의 원인체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영적인 혼체가 

영적인 뇌를 가지고 있고 

육적인 혼체는 

육적인 뇌를 가지고 있다. 

이 빛보다 빠른 혼체가 

뇌와 몸을 움직이게 하여 영체를 형성한다. 

그래서 삼위는 혼체가 뇌와 몸의 주인이 되어 

영체를 변화시키어 영 휴거를 이루도록 

혼체를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영 휴거에 있어서 

혼체가 중요한 것이다.

그럼 혼체와 영체의 일을 알아보기 이전에 육체의 일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알아보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의 주인인 뇌가 육적인 뇌일 때 

정확히 육적 혼체가 

육적 뇌를 지배할 때 하는 일이 

위의 내용이다. 

그래서 삼위는 인간이 육체화 되어 

구원 받지 못할까봐 혼체를 창조했으니 

혼체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을 

혼체가 받아 뇌를 형성시킨다. 

성령의 뇌다. 

성령의 뇌가 육체를 움직이게 하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삶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성령의 뇌와 육체의 뇌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처럼 

서로 거스르며 대적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성령의 뇌와 육체의 뇌로 대적하는 자들이 

섭리인과 악평자들이다. 

또한 섭리 안에선 

선생과 일체 된 자와 

일체 되지 않은 자기 중심자 들이다. 



이렇게 안팎으로 

서로 거스르며 대적하니 

이는 섭리인들이 영 휴거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술수다. 

고로 너희는 이를 알고 

성령의 뇌를 소유하도록 

혼체를 계발시켜라. 

혼이 말씀 받고 

혼이 성령 받고 

혼이 계시 받는다. 

말씀 받고 성령 받고 계시 받는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혼이 영적인 일을 한다. 

혼은 육에도 영에도 속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영의 일을 땅에서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령의 뇌를 가지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8절처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과도 같은 육체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영 휴거와 상관없는 

육적인 인간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시대 그리스도 사명자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육적인 뇌로 인한 

육의 행동을 없애 버려라. 

소멸시켜라. 

성령의 뇌의 주인 신령한 혼체로 말이다. 

그래서 혼체의 핵은 사랑이다. 

삼위와 선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너희 육과 뇌와 혼과 영의 핵이 

다 사랑이다. 



고로 혼체가 하는 

핵적인 일이 사랑이다. 

사랑이 너희 뇌를 

휴거의 뇌로 변화시킨다. 

혼체가 너희의 뇌를 

사랑의 뇌와 성령의 뇌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선생 혼체가 너희 혼체에게 

진리와 사랑을 주기 때문이다. 

진리와 사랑은 둘이지만 하나이다. 

진리가 사랑이요 사랑이 진리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것과 같은 이치다. 

선생 혼체가 진리요 사랑을 

너희 혼체에게 넣어 주기 때문에 

혼체가 진리와 사랑을 

뇌에 저장하게 한다. 

그리하여 너희 뇌가 

성령의 뇌와 사랑의 뇌가 되는 것이다. 

고로 혼체 구원도 선생이 한다.

육 구원, 뇌 구원도 

선생이 진리와 사랑으로 하듯이 

인간의 영과 혼과 육과 뇌는 

선생의 영과 혼과 육과 뇌가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삼위가 

육의 구원자 뇌의 구원자 

혼의 구원자 영의 구원자로 

선생을 창조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의 완성을 위해 

육과 뇌의 주인인 혼을 

신령한 혼 영적인 혼으로 만들어야 한다. 

선생에게 간구해서다. 

선생을 만나서이다. 

선생과 일체 되어서이다. 

그래서 너희 육과 뇌와 혼이 

선생의 육과 뇌와 혼과 일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영 휴거되기 위한 첩경이다. 

핵은 사랑으로 일체 되는 것이다. 

진리로 일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선생 혼체가 

너희 혼체에게 역사하니 



선생 혼체를 붙잡아라. 

선생 혼체와 대화하고 교통하여 

선생 혼체와 일체 되어라. 

그것이 혼체 사랑이다. 

샬롬. 


